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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류

 수요 증가 ▲  “ 국물 없는 라면의 반란, 불닭볶음면 인기 고공행진 ”

한국산 식료품을 수입하고 있는 Vạn Thịnh Phú Co Ltd의 담당자 Ms Ngoc에  
따르면 매운맛의 인스턴트 라면인 삼양社의 불닭볶음면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제품이 타 라면제품에 비해 적절한 매운맛의 소스이면
서 국물이 없어 베트남 사람들의 입맛에 알맞게 구성되어 인기가 높다고 평가했
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같은 SNS채널을 통해 폭넓은 프로모션을 진행
하고 있어 트렌드에 민감한 20-30대 여성소비자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높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수요가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스턴트 라면]

 기타 가공식품

 가격 하락 ▼  “ 주요 쌀 생산국이지만 즉석밥은 익숙하지 않아 ”

수입산 식품을 베트남 내로 유통하는 IMPORT GOODS ASIA의 담당자 Phan Trong 
Minh에 따르면, 한국에서 즉석밥 제품을 수입했지만 판매량이 좋지 않아 할인행사를 
통해 가격을 하락시켰다고 전했다. 베트남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곳이라 간편식품으
로 즉석밥의 잠재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즉석밥에 대해 생소해하는 현지
인이 많아 판매율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밥을 직접 해먹으려하는 소비자
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즉석밥]

 신선식품

수요 하락 ▼  “ 품질 경쟁력을 잃어가는 한국산 딸기 ”

신선과일을 전문적으로 수입, 유통하는 LeKha Distributor Co.,Ltd의 담당자 Mr.Kha에 
따르면, 뉴질랜드와 한국에서 딸기를 수입하고 있지만 뉴질랜드산에 비해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산 딸기는 쉽게 무르지 않아서 식감이 좋고 한국
산보다 당도가 높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산 딸기는 쉽게 
무르기 때문에 보관하기가 까다롭고, 뉴질랜드산 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점차 경쟁
력을 잃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미국산 딸기에 비해서는 향이 좋은 것으로 업계
에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산 딸기는 쉽게 무르는 품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포장법 개발 혹은 품종개량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뉴질랜드산 딸기]

수요 증가 ▲  “ 가격대비 신선한 품질로 승부한 한국산 배와 단감 ”

수입산 신선과일을 수입, 유통하는 CỬA HÀNG OANH TRÁI CÂY의 담당자 Mr Oanh
에 따르면, 한국산 배와 단감의 수요가 꾸준하다고 전했다. 배로 유명한 곳은 중국이
라 소비자들은 중국산 배를 선호하지만, 한국산 배도 이에 못지않게 가격대비 신선하
고 색깔이 선명하여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단감 또한 식감
이 좋고 가격대비 고품질이 유지되어 꾸준히 수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도의 경우, 신맛이 강하고 당도가 낮아 수입을 중단하였으며, 한국산 포도는 베트남 
내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한국산 배]

베트남 농식품 

주요품목 판매동향


